
‘희망이’ 꽃피다 ㅣ 고양여성백서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상담, 

국비훈련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취·창업으로 연계하고 있다. 

이곳에서 도움을 받아 창업에 성공한 '일상을 디자인하다' 김정예 대표의 도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13년 경력 단절, 주부생활이 창업의 길로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습관으로 일상을 디자인하다’는 의

미를 담은 ‘일디’는 2020년 9월에 본격적으로 창업의 문을 

두드렸다. 창업은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였다. 2015년에 남

편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김정예 대표는 13년 경

력 단절로 주부생활만 하다가 다시 사회로 나갈 준비가 전

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제가 이곳에서 수업을 받기 전에도 주변 지인들에게 고양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이

야기를 들었어요. 기초적인 부분부터 실무적인 부분까지 

모두 연계해서 경험해볼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컴퓨터에 서툴렀던 김정예 대표는 먼저 컴퓨터 수업을 듣

고 책을 100권 정도 읽으면서 ‘이커머스(E-commerce, 전

자상거래)’ 시장으로의 진출과 창업을 꿈꿨다. 고양여성인

력개발센터의 도움으로 ‘창업에 관한 일대일 멘토링’과 ‘이

커머스 창업과정’ 수업을 이어오며 고민을 거듭했다. 김 대

표는 그동안의 주부생활을 통해 가장 가까웠던 생활용품과 

주방용품을 떠올려 친환경적인 제로웨이스트 제품을 만들

기로 결심했다.

작은 움직임이 친환경 패브릭 제품으로 

가야할 길을 정하면서 김 대표의 사업계획은 점점 구체화되

기 시작했다. 제로웨이스트 제품도 수십, 수백 가지다. 그중 

김 대표는 앞치마, 목욕타월, 행주 등 패브릭을 이용한 제품

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어떤 제조사를 만나 어떤 원단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발품을 팔았다. 

“목화솜으로 만든 ‘소창’은 23수로 짜져 일반 면보다 가볍

고 통기성도 좋고 세탁할수록 부드러워지는 친환경 천연 

면직물이에요. 국내산 원사와 무형광, 무표백 강화소창은 

강화도에 딱 두 군데밖에 없어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샘플 제품을 제작한 뒤 직접 써보고 단점을 보완하고 소비

자의 반응을 보고 수십 번의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쳤다. 1년 

전보다 훨씬 크게 성장하고 많은 걸 배워가고 있다고 말하

는 김정예 대표. 이제는 마케팅 수업 과정을 밟으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자신만의 제품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

획이다.  

내가 무엇을 제일 잘하지, 무엇을 좋아하지, 

무엇을 잘 알까 이것부터 잘 생각해보면 

내 안에서 무언가가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소창 정련하는 방법

01  따뜻한 물에 2~3시간 담궈 두세요. 

  (이때 나오는 노란물은 옥수수전분입니다.)

02  과탄산수소 1티스푼만 넣어 20분 정도 삶아주세요.

03  삶은 수건을 깨끗하게 헹구어 주세요.

04   햇볕에 말려주고 사용하면 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습관

‘일상을 디자인하다’ 김정예 대표

한 걸음씩 

창업의 
길을 걷다

작게나마 발자국을 떼어야 해요. 

그렇게 내딛는 발자국이 다른 길을 계속 안내해줍니다. 

경력 단절 여성분들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주요사업 국비교육, 취·창업상담, 기업지원, 사후관리    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247, 9층    문의 ☎ 031-912-8555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 

홈페이지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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